
반도체․LCD, 시장 회복 가능성
공급 조절에 모바일기기 활황으로 … 실물경기 개선은 불확실

침체에 빠졌던 반도체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시장은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설비투자 축소로 공급과잉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활황으로 부품수요

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에 따르면, D램 가격은 최근 6개월 사이 25-30% 가량 떨어지며 최저가 행진을 지속했으나 최근 내림세

가 멈추었다.

D램 공급기업들이 하반기 들어 공급량을 줄이고 주 수요처인 PC 생산기업들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락 압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PC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D램 가격의 본격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D램 수요가 회복됐다기보다는 공급과잉이 해소됐기 때문인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

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2012년 3/4분기를 바닥으로 2013년 중반부터는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모바일기기 비중이 큰 낸드플래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6월부터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급등세를 타고 있다.

LCD 시장은 회복세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TV용 LCD 패널 가격은 연초 대비 5% 가량 상승했으며, 32인치는 11월 현재 131달러로 1월에 비해 6달러,

42인치는 294달러로 14달러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LG디스플레이는 3/4분기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1/4분기 적자였던

LCD 부문 영업이익이 2/4분기 흑자로 전환한 후 3/4분기 이익폭이 확대됐다.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LCD 생산기업들의 투자가 중단되고 TV용 패널 생산라인을 모바일용

으로 공정전환까지 겹쳐 공급이 크게 줄어든 반면, 태블릿PC용 LCD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추세대로라면 2013년 일부 LCD제품은 공급부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LCD의 최근 회복세는 주로 공급 조절에 따른 것이고 전반적인 수요를 견인할 실물경기의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해 회복 강도나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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